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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F! 1fel’ 동했찌 감!i-"'" " 
수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청지기 영성셰미나， 저녁 7시， 본당에서 

부어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던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언제나 자비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빗줄기 퍼부으시고， 가난한심령의 
빈 잔을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 ， 전능 
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아들의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 
의 영혼을향해 거룩한잔을내미신다. 우리의 메마른 
기슴이 주께서 부으시는은혜로적셔지리라!두려웠던 

우리의 영혼이 그의 눈물로 젖어들 땐， 우리는 어두운 
죄의 숲을 지나 그의 얼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그의 핏 
방울이 영흔의 빈 잔에 뚝뚝 떨어지면， 어느덧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영광스러움을 경험케 되리라! 그리하 

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리라l 반드시 십자가에 
서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네 가슴과 가슴을 잇고， 우리 

가 함께 그의 잔을 마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으로 세상을 덮을 그날이 오리라r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청지기 영성 세미나가 

금주 수요일(11 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인 위트머(Timothy Z. Witmer) 교수는 3일 동안 

‘주의 잔’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 
수요일 저녁은 주의 잔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그 의미 
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며， 목요일 저녁은 주의 잔을 
나눈다는 내용을 통해 전적인 헌신을 배우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주의 잔을 통해 자신을 돌아봄 
으로 참된 영적 각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 

는 충현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한 
다 포도나무와가지처럼 ， 선한목자와양처럼，또는마 

가의 다락방에서 떡과잔을나누시던 때처럼 ，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 
험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세미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 
암은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2000년 10월8일 

쩌15차학습삐l례문답 : 주간충면편집에대한안내 

마태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예수께서 : 주간충현에서는 편집회의를 통해서 각 면마다 특성을 부여하고 각 분야에 따라 면 
세례를 받으시고곧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 을 배치하였다. 아래의 내용을참고함으로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자라하시니라" (마3: 16 ， 17) . 면 - 교회의 5대 목표에따른전체적인방향및교회행사 
세례는단순한의식이 아니라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의 선언이다. 하나님 2면- 영어설교(영어권대상자및선교언어준비 

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선포하시듯，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3면 -다음주일 설교(한주간 동안 말씀묵상을 유도) 
지체됨을 선언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 4면 선교와 전도싸역 나눔과 광고를 통해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 사역 제시) 
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덧입혀지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문답하고 세례를 베푸는 시간 5면 - 젊은이 공간(전국일꾼으로 자라는 고등부와 대학부， 정년1부와 청년2부) 
은 인간의 예식 그 이상이며 ， 결코 적당히 베풀어져서는 안될 소중한 순간이다 그러나 6면 -교구면(1 77H의 교구의 모습을통해서 은혜의 삶과 영흔의 각성을나누는공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무런 의미없이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가! 진정한 고백과 새로 7면 주일학교 공간(탁아부에서 중등3부， 에바다부 등， 기타 모든 주일학교 현장) 
운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학습과 세례에 동참하는 이들이 더욱더 8면 -새가족과 광고면 
진지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5차 학습세례예식에 임하게 되길 바란다. 

2000년도 쩌15차와융빼례식 요버|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려|자 장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0월 8일 15 αH5‘50 (정현민목사) 3 1 4호 (정갑신옥A꺼 307호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정해성목사) 31 4호 (이종대목사) 307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0월 15일 15:αH5 :50 (김인식목사) 407호 (김병태목사) 307호 (이홍성 목사) 314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αH6:50 장소 장소 

10월 22일 
찬양예배 성인 화습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갈릴리흘) 

(주일) 세례식 

주간 성경공부， 구역장 엉성훈련 휴강 
청지기 세미나 기간에만 휴강 

청지기 세미나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간성경공부와 구역장 영성훈련이 휴 
강한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착오 없도 
록숙지하시기바란다. 

CD 11 일(수) 주간성경공부와 
구역장영성훈련 

0 12일(목) 주간성경공부 

장로선출건에관안 

임시공톨의회 

오늘 찬양예배후 본당에서 

훌뿔뿔 냐는 무슨 씨앗을 핍을까? 

t1~쁜 일정 속에 어떤 씨앗을 심으 
l 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줄 안다 그래서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 씨를 뿌리라 하지 않았던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또한 무엇 
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믿는 

다. 그래서 나는 무슨 씨앗을 심을까? 

고민을해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생각의 씨앗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적적으 
로 생각하며 ，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열납 될 
만한 생각을 품어야 하리라 그러기 

위해 내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 

게 해달라고 기도해본다. 

또 한가지는 말의 씨앗이다. 하나님 
이 복음의 나팔로， 의의 도구로 사용 
하길 원하는 것이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마귀를 
기쁘게 할 때가 많은것같다. 많은말 
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이 종 철 (목사， 11교구 지도) 

고 은혜 베푸실 말이 몇 단어이던가7 

성경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 

로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요일3 : 18)! 그런데 대부분 말과 혀로 

도 사랑하지 않는것이 현실이지 않은 
가? 절대 부정적인 말， 남의 말은 하지 
말자. 마귀가 좋아할 말은 하지 말자 
다짐해 본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 
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잠 
25:11)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진리 

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을 심어 지옥갈 

영흔을 구원해야 하리라. 아무리 바쁘 

게 살더라도 이 두 가지 씨앗을 심으 
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그리스 

도를존귀케해야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 
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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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Bitterness 

(Isaiah 38:16-17) 

“ Surel y it was for my benefit that I suffered such anguish. In your love 

you kept me from the pit of destruction ; you have put all my sin s behind your back ." 

........ •..•.. ........ ..... .... ...•.... .... .. ..... ... .............•.. ...•....................... ........ ...... ..... ............. .................... ...... .....••••••.•• . 

"' ~ Jhen Hezekiah became deathl y 
,.,. sick , he found out from God ’s 

prophet , Isaiah , that he was to die very 
soon. He fervently prayed to the Lord 
and wept bitterly. God heard his prayer 
and promised hi m an additional fifteen 
years of life. After hi s illness, and 
recovery, Hezekiah wrote dow n hi s 
prayer to the Lord (see Isa. 38:10-20) 
This beautiful prayer originated fro m 
his experience of great bitterness . [t is 
a truly faithful prayer. It is a prayer 
from a man whom God renewed and 
encouraged through His Word. It is a 
prayer filled with God ’ s g lory. 
Hezekiah ’ s experience of great 
bitterness relates to all people . When 
you face terrible si tuations , you need 
to pray. Hezekiah prayed in pain with 
fa ith. His humble ac ti o ns bro ught 
refreshment, reassurance, cornfort , and 
in the end the appearance of God ’s 
great glory. 

Tremendo us bi tte rn ess ca n be 
usef'비 . Dreadful situations definitely 

effect you. From difficul ties you can 
gain a good ed uca ti o n because 
b itterness is usefu l. Loo k a t th e 
beginning of verse 17 , “ Lo , for my 
own welfare 1 had great bitterness ." 
Who ’s welfare? Hezekiah experienced 

great bitterness because of hi s own 

welfa re. Now , afte r hi s dangero us 
experience with life and death , he has 
peace. We , too , m ust co nf ro nt 
dange ro us s itua ti o ns. O ur pri de , 
pressure from the world and sσength 

from othe r reso urces co ns ta nt ly 
threate n us. We need pro tection 
because our faith is easily shaken from 
these things. Hezekiah prayed , “ Lo ," 
wh ic h means be ho ld . Hi s li fe 

abso lutely changed . He didn ’ t walk 
any middle ground . He emphas ized 
the hu ge ph ys ical a nd spiritu a l 

bitte rness o f hi s soul , “ o Lord , by 
these things men Iive , And in all these 
is the life of my spirit; 0 restore me to 
health and let me live" (v. 16) ! 

When you read the staπ of verse 
15 , “ What shall 1 say? For He has 
spoken to me , and He Himself has 
done it," you realize how awful the 
s ituati o n appea rs. But God saved 

Hezekiah fro m bitterness , “ It is You 
who has kept my soul from the pit of 

nothingness , For You have cas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v. 17). From 

nothing God saved his soul. Not only 
th at , but He threw away hi s si ns. 
Befo re God re moved hi s s in s , 
Hezekiah repented ! He really repented 
through humble prayer and s incere 

cry ing. He confidently prayed , “ The 

Lord will surely save me; So we will 

play my songs on stringed instruments 

You who has kept my soul from the pit 
of nothingness" (v. 17) . God loves 
yo ur so u l. He hea led Heze ki a h ’s 
sickness. He saved his so비 . He saved 

him from the pit of nothingness ! Only 

He can save you from the deso late 

place of death. No one else can do this. 
There ’S no person, pl ace or thing in 

But God saved Hezekiahfrom bitterness, 
“It is You who has kept my soul 

from the pit of nothingness, For You have cas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v. 1 끼. 

From nothing God saved his soul. Not only that, 
but H e threw away his sins. 

Before God removed his sins, Hezekiah repented! 

He reall)’ repented through humble 

prayer and sincere crying. He conjïdently prayed, 
“The Lord will surely save me; 

So we will play my songs on stringed instruments 

All the days of our l.따 at the house 

ofthe Lord" (v. 20)! Without doubt, Hezekiah 

received salvation. He was savedfrom death. 

Oh, how true it is when peace returns 

within our hearts that praises to the Lord come back.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are you drinking from a bitter cup? You will have 

restoration if you sincerely pray. 

AIl the days of our life at the house of 
the Lord " (v. 20 )! Without do ubt , 

Hezekiah received salvation. He was 
saved from death . Oh , how true it is 
when peace returns within our hearts 
that praises to the Lord come back. My 
dear brothers and sis te rs , are yo u 
drinking from a bitter cup? You will 
have restoration if you sincerely pray. 

God ’s saving hands will touch you! 
No matter how bad or awful yOUl 

situation , when you pray God loves 
you. He is a lover of salvatioin “ lt is 

this world out of this world , or around 
thi s world that can save yo u fro m 

death . God ’s love isn ’ t unreal , it is 
practiced and consistentl y acted out. 

He made Hezekiah free , He fo rgave 
him , He gave him new life. Amen! 

God changed people perfectly. He 
threw 띠1 of Hezekiah ’s sins behind His 
back.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 at God co mpl ete ly fo rga ve 

Hezek ia h . Hezekiah became a 
righteous man from a terrible sinner. 

G od c ha nged him f ro m a terr ibl e 

situation to pelfect peace. Today, God 
changes you throug h yo ur fa ith in 
Jesus Chl; st from a telTible sinner to a 

holy saint. Jesus takes all your heavy 

burdens , all your sins! Amen ! God 
does it, ‘1 can’ t do it. your friends can’t 

do it ,’ only God can do it! He casts 
behind all your sins. Look at the cross 

of Ca lvary. Jesus was the onl y one 

crucified for all sin. He doesn’ t die a 
tho usand dea th s for eac h si n we 
commi t. He died once and for all sin! 

When we repent, our sins are forgiven 
a nd forgo tte n . A t the p lace of 
Golgotha, Jesus did it. He completely 
sacrificed his life for the forgiveness of 

sm 
M y dear f rie nds , liste n to 

Hezek iah ’ s praye r. Let ’ s have hi s 

prayer in our hearts. Let ’s pray the 

prayer of Hezekiah during our difficult 
times. This church has a lot of painful 
bitte rn ess in it. 1 be li eve that 

Hezekiah ’s God is the same as my 
God . He doesn’t change. He still loves 

us strongly. He is with us. He wants to 
come into our hearts . As the world 
p rog resses in to th e 2 1 st ce ntury , 
techno logy is forci ng a ll kinds of 

kn ow ledge , kn ow ledge a nd mo re 
knowledge into our rninds. 1 do believe 

in an eternal God , Hezek iah ’s God , 
Dav id ’s God , Da ni e l ’s God and 
Joshua’s God . He ’s my God! He is the 
One who has given His only begotten 
Son, everything , in order for our sins 

to be throw n behind . He wants to 
forg ive a ll w ho co me to Him and 
repent. Pray to Him . Ask Him . He is 
co mpl e te love. He is pe rfec t 

righteousness. He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forgiveness , pelfect love and 

pelfect peace. 

How great is yo비‘ bitterness? Why 

don’ t you compare it to the cross of 
Calvary? Your bitterness isn’ t bigger 
th an Hi s. No. No . No. God 
unde rs tand s o ur bitte rn ess. Wh at 
wonderful bless ings we receive in 
fa ith . The Holy Spirit wants to stay 
with us. He uses our tongue. He makes 
us ab le to pray to the Lord if we 
humbly listen to Him . Don’t complain 

whi le you have bittemess , just pray. It 
is wOlth it! Amen! 메 



김성관목사 

질뱅에 대한 히스가야의 반응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 

다. 그는 하나님을 횡E하여 고통스럽게 울 

며 강렬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에게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병이 

회복된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도를 기록하였습니다μ}38:10-20) 

그가 겪은 커다란 고통운 그로 하여금， 하 

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 

게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신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그 

의 말씀을통해 격려함을받은사람의 향 

기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광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커다란 고통의 경험은 모든 사람과 관계 

됩니다. 여러분이 끔찍스러운 상황을 맞 

이하게 되었을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 

다 히스기야는고통속에서 믿음으로기 

도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행동은 새로운 

활력 ， 새로운 확신， 위로， 그리고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습 

니다. 

고동 둬에 감추인 잠된 평화 
무서운 고통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일들로부터 여러분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 고통은 유익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시작을 보십시 

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은내게 평안을주려 하심이라 누구의 

평안입니까? 히스기야는 겪은 커다란 고 

통은그자신의 평안때문이었습니다 그 

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한 경험을 

한 지금，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위험한 상황을 직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만， 세상으로부터 

의 압력 ， 그리고다른근원으로부터의 권 

세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 

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보옵 

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 

히 변했습니다 그는 다른 중도의 길을 걷 

지 않았습니다 그는육체적이고 영적인 

커다란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여 사 

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 

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 

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 (16절) 

들으사는하나닝 

고통에대한기포 
(사38:16 ， 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이 “주께서내게말씀하시고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 
오리이까”라는 15절에 기록된 히스기야 

의 고백을 대하게 될 때 ， 얼마나두려운 상 

황이 전개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고통 

다. 그는 멸망으로부터 그를 건지셨습니 

다. 단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황량한 사 

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일을할수 있는사람은아무도 없습 

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것이 이 세상에는그어떤것도없습 

사랑하는성도여러분， 

히스710J:.의 기도에 귀를 71울이십시오. 

그의 71도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삽시오. 

인쟁의 어려운 시간을 지냐는 동안 

히스710J: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교화에는 많은 상처로 인한고통을 

가지고있l습니다. 

저는 히스710J:의 하냐님께서 동일하거l 

우리의하냐님이되싣을 

믿습니다. 

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 

혼을사랑하사멸망의구덩이에서 건지셨 

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퉁뒤에 던지셨나 

이다" (17절).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의 영혼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히스기야 

의 죄를 멀리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그의 죄는 소멸되었고， 히스기야는 돌 

이켰습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한 기도와 
진솔한부르짖음으로회개하였습니다 그 

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 

와께서 나를구원하시리니 우리가종신토 

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 

를 노래하리로다"(20절). 의심할 필요 없 

이，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받았습니다 하나님 

을 찬양하기 위해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가 새롭게 임할 때 ， 그것은 얼마 

나 참된 일인지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 

러분은 고통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만 

일 신실하게 기도를 드린다띤， 회복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 

러분을만질것입니다| 

건지시는하나념 
최악의 끔찍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17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 

십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치셨 

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 

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어떤 지위에 있든지 불가능하 

며， 또는 이 세상에 속해있거나， 이 세상으 

로 말미암거나， 그리고 이 세상 주변에 있 

는그어떤것도그렇게 할수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흉내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천적이며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지유케 

하셨고， 용서하셨으며 ， 새로운 삶을 주셨 

습니다.아멘! 

오석 하나님만이하설수있는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변화 

시키셨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죄를 그 

의 뒤로 멀리 먼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 

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히스기야를 완전 

하게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는 끔찍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상황에서 

완전한 평화로움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 

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끔찍한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죄를 젊 

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고， 여 

러분의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 

지 하나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여 

러분의 모든 죄를 뒤로 던지십니다. 갈보 

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 

한 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저지른 모 

든 죄를 위하여 천 번씩 죽으시지 않았습 

니다. 그는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once)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 

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니 

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죄의 용 

서를 위하여 완전하게 산제물이 되셨습니 

다. 

그의 자비로우심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 

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기도가 우 

리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인생 

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히스기야 

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에는 많은 상 

처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 

우리의 마음안으로들어오시길 원하십니 

다 세상은 21세기를 지나기고， 과학 기술 

은 다양한 지식의 홍수기- 되어 우리의 마 

음 안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히스기야의 하나님 ， 다윗의 하나님， 

다니 엘의 하나님 ，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 

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독생자 

를 주셨으며 ， 우리의 모든 죄를 벌리 던져 

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X댄에게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는 완전한 의 

로움입니다 그는용서하실수있고， 완전 

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 

일한분이십니다 

십자가앞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릅니까? 왜 

갈보리의 십자가와 비교하지 않으십니 

까? 여러분의 고통은 그가 겪으신 고통보 

다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 

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 

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입술을 사 

용하십니다. 만일 우리기 겸손하게 성령 

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우리를 주께 기 

도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고 

통 가운데 있는 동안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기치 

가있습니다.아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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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께서 2년 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르완다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걸려 선교사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추방당하는 상황입니다. 

그통안 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 

립니다 비자를 받는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있었습니다. 큰 벽으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 

던 비자 문제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해결되었습니 

다. 

현지인들과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형제 

들과 함께 영어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의 
공부는기도로시작하고기도로끝마칩니다. 알파엣을 
하면서 G는 GOD이라고 가르치며 L과 연결시키면서 

GOD IS LOVE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매우 재미 있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 
씩 하자고 했는데 이들이 알면서도 매일 오는 것을 보 
면서 열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 
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때가 올 것을 믿 
습니다. 

부타레국립대학 

르완다의 유일한 대학으로 부타레 국립대학이 있습 

주낀흥헌 

땀끓끼찌 

니다. 이 대학 외에는 몇몇의 기술전문대학이 있을 뿐 
입니다. 부타레 국립대학을 나오면 이곳에서는 고급인 

력이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르완다 곳곳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됩니다 부타레 대학의 학생들은 총 5 
천명 정도 되며， 4천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기숙사생활로 인해 성적인 문란이 이 대학에 
만연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아프리카 사 
람들은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AlDS가 심각한 상태 
입니다 이 대학 내에는 현재 GBU(우리나라의 1VF) , 
CCC , FRE1ND OF JESUS 등이 기독교 단체로서 활동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는 이단들이 매우 활발 
히 활통하고 있다고합니다. 여호와증인， 몰몬교， 제칠 
일 안식교， 그리고 무슬림 '" 저희가 영향력 있게 사역 

을 하면 이들의 방해와 입방아가 심해지리라 예상됩니 
다. 퀴를 막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 

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타레 대학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치유와 화해가 펼요한 나라， 르완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르완다를 위한 중보기도자 

들이 펼요하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1994년에 
일어났던 동족간의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 
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르완다는 과부와 고아가 즐 

비한 나라입니다. 식민지 국가였던 영향으로 주일에 
교회나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의 줄이 길가에 길게 늘 
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거나 

가족을 잃은 상처와 분노를 깊이 지니고 용서하지 못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곡팽 

이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긴 곡팽 

이만 보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 

에게는 치유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즉， 영적인 부홍이 

필요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께서 르완다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 캠퍼스 사역 

저회는 부타레 국립대학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현재 
참석하는 학생은 약 25명 정도인데 이들이 말씀 안에 

NMC 성가병원 전도팀 

주님의 선물을 가전 파와 없는 파 

NMC 성가병원 전도대 활동을 하 

면서 매주 화요일 나는 국립의료원 
으로 찬양과 전도를 하러 간다. 병원 
에 가서 찬OJ:을 하고 있으면 같이 나 
와서 찬양하시는 환자 분도 계시고 

복도를 지나시 면서 따라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찬양하운E 것에 대해 

서 시끄럽다고 화를 내시거나 언짧 

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다. 똑같은 
찬양소리를 들으면서 누군 찬양소리 

에 평온함을 얻지만 누군 그 소리를 
단지 소음으로 생각하는 현실을 접 

할 때마다하나님의 선물을가지고있다는것이 정말감사한것이라고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전도를 하러 병실에 들어가 보면 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분들과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나를 가장 안타깝게 동}는 분은 예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갖고 계시다가 버리신 분이다. 요즘 8층에서 
매주 만나는 분이 있다. 폐암에 걸리신 환자 분이신데 젊었을 때 10년 동안 교회에 나가시다가 7년 전부터 교회 
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용없는 이야기라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교회에 출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변 입을 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그 
환자 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시면 조금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 

실에 기도만하게 된다. 그리고그환자분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린분들을만날때면 내가혹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처음 느꼈던 예수님 사랑을 잊 
어버 리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까망게 잊어버 린 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생 
각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 분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런 불안한 마음보다는 환자 분이 예수님을 향해 
닫아놓은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누가복음 15 
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이야기처럼 그환자분이 회개하고다시 하나님의 선물을갖는다면하나 
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병원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336장이 있다. 다 
음의 1절 가사7}8층에 그 환자 분께서 이 찬양이 내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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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들 중에 캠퍼스와 르완다를 가슴에 품고 통콕하며 기 

도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강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 
습니다. 

르완다에서 허용구 선교사드림 

‘ 선교lf도호l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를 위해 모세와 아론， 훌 
은 기도했으며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 

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각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혹 잊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선교지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킬 기도회에 성도님 
들을초대합니다. 

일시 : 2000, 10, 10(화) 오후6시30분9시 

대상 :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선교언구원(LMTC)생， 

선교드림팀 지원자， 선교관심자 외 

장소 : 만나홀， 베다니흘 

선교지어I 성탄 선물 보내lf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 하여 각 선 

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교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격려하며 위로 

하고자성탄선물을준비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탄선물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협조 

를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간 : 10월1 일-10월31 일 

2 권장물품 : 1) 된장， 고추장， 라면 등의 식품류 2) 
의류 및 신발뤼사이즈는 선교위원회로 문의) 3) 
물품 선택 및 구입이 어려울 경우 선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헌금， 4) 변 

질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제한합니다. 

3 문의:선교위원회 

이미용봉사자의가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냐닝을 더욱더 

사랑하개하시강 

내 이웃을 내옴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작은 봉샤를 통하여 

하냐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 속사람이 

푸흔 나무와 같이 계속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모두의 쏟길을 주장하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양한사람들이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하냐님의사랑을알게하옵소서 

복음전파를뷰하여 

저회 모두의 작은 힘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의도구로사용하시옵소서 

1 7.교구유재춘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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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혼 이야기 - 때찍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o 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중 어떤 때는 아무런 일도 
T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종종 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시간을 보내는 일도 
더러 있다. 우선은 나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22년을 
살았고， 이제 23년째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때로는 죽기 보다 더 하기 싫었던 일 
을 겪으며 보내왔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내겐 항상 함 
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바 
로하나님이시다. 

99년 11월 군대에 입대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 
은 마음이었다 그래도 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었 

기에 조금은 덜 했는지도 모르겠다. 군대란 곳에서 보 
내야 송}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강한 거부감이 들 
었다 그리고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익t을 받아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부여잡고서 이 래저 래 고생하면서 꽁꽁 
앓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다. 물론 또 하나의 
도전이고 내가 이휘나갈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이라는 
점에서는 이득이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다른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셨다. 내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 
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다. 군대에 와서 참으로 많은 것 

박 교 상 (대학부 4학년) 

들을 변하게 하셨다. 나의 특기가 
‘헌병’ 이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 
른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주일에도 근무와 훈련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난 예 

배를포기 한셈이다. 아니，엄밀히 
말하자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내겐 선택의 여지라곤 없었으니 
까. 그렇게 되자 조금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예배를 삶으로 드리 

고자 하는 모습이 조금씩 생겨나 
기 시작했다. 예배에 대한 갈망함 
으로 내가 살고 있는 시간들을 하 

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본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해왔다. 그 
렇지만， 적어도내게는그런모습보다는짧은순간이지 
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아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예배로 드리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내 
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를 ‘딱딱하다’ , ‘지루하다’ , ‘예배는 이 
래야 한다’ 라고 말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것들은 많은부분 우리의 느낌에 의존한 말이 

많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말 
씀에도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 ’ 단 2가지이다. ‘신 

령’ 과 ‘진정’ 두 가지가 있는 예배라면 형식과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대체 뭘 드리는지 조금 

은 되묻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다. 내가가진가장귀한것!그중에나는시간을택하 
고 싶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귀한 것임은 분명하 
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삶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진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사람에게 복을내려 주실 것다. 

감사와기대그러고기도 

대 학부에 올라와 조장을 하게 되었 
다. 내게 맡겨진 영흔들을위해 말 

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 
다는 것이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하 
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 
니었다- 조장을 하면서 수없이 깨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며 조장으로서 바로 

서지 못했던 일도 많았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조장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었다. 왜 나는 저 
조장처럼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리더로 

서의 삶을살지 못할까? 왜 나는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이 러한 근심들은 시 
간이 지날수록 날 더 지치고 연약하게 
만들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가슴이 답 
답하고 무언가 모르는 죄책감으로 성경 
을 바라 볼 수 없었고， 마참가지로 기도 
를 하게 되면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웠 

다. 그래서 점점 말씀을 보지 않게 되었 
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 
해 교회도 조금씩 빠지게 되었고， 내게 
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 
렇게 두세달이 지나자 마침내 삶의 의 
욕을 잃기 시작했다. 기대가 없는 삶이 
점점 무의미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조 
금씩 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날 이끌어 주 
셨고， 말씀을 통해서 날 변화시켜 주셨 

류 기 석 (대학부 3학년) 

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그분께서 하 
나씩 하나씩 만져 주시는 것이었다. 난 

기도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 

제를 나누길 원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분께서 내게 주실 것들에 대 

해서 기대하며 기도로써 기다렸다. 마 
치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 

고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 린아이들처 럼 말이다. 그리고 그것들 
은 감사하는 삶으로 변해갔다. 날 위해 
항상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삶 
곳곳에서 간섭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사랑하시는하나님. 내 삶 
은 감사와 기대， 그리고 기도가 중심이 
되었다. 
감사와기대. 이두단어는날변화시 

키기에 충분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 
사할수 있는삶과받을것에 대해서 기 

대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 
는 원통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기도하 
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 
나님의 돗이니라" (살전 5:16-18) . 

Q 만훨 글·그림 /김 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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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도111냐? 

써l빵’l셔 성적이라는 
여호오~!I 법도훌 ~I귀여 

상 때 우리어nil 떡고훌은 

떨어~/~I 양읍니다. … 
그래도 추!I 법도훌 

、 l 까 ~I갱 싹10 1 있씁니1I~? 

M나의나된껏은M 

f누 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난 어떤 
τ누모습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만약 주님을 알 
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을 곧잘 하곤 하는데 한마 
디 말로 요약된다 Oh , myGod~ !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만약 좋 
은 쪽으로 발전한다면 카운셀러가 되거 

나 펀드 매니저 ， 혹은 심리학자가 될 것 
이고， 나쁜 쪽으로 발전한다면 그야말 
로 바람 잡는 제비나， 희대의 사기꾼， 사 

이비 교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남들도 내 잔머리 굴 
리는 실력은 인정한다) .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이 
유는 내가 워낙 사악한 녀석 이기 때문 
이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분의 생각을 대신 표현한 
다면 아마도 이 러할 것이다 “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이지 제대로 된 인 
간으로 살 가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다 
른 사람들에게 피해란 피해는 다 줄테 
니 내가돌볼수밖에 없지. 에휴 어 
쨌든 하나님은 일찌감치(초퉁학교 6학 
년 때) 나의 본모습을 보이시고 깊이 회 
개하는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 
고， 그분에게서 떨어져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정말주의 은혜였다. 그 

이 민 욱 (대학부 4학년) 

리고 그 때의 은혜는 내 성격을 잠재우 

기에 충분했다. 지금의 내 성격은 정말 
많이변화된모습이다 
이런내삶의모습을하나도남김없 

이 드러내는 찬양이 있다. 다음의 찬양 
인데 ， 찬양의 제목은 “나의 나된 것은” 

이다 이 찬양은 내가 대학부 2학년 때 

막 나가다 실족해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한 선배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 잘 
기 억하고 힘내라고 알려준 찬양이다. 
이 찬양은 내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내가아무 것도한 것이 없다 

고 겸손히 고백하게 하는 찬양인 반면， 
한없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일어날 힘 

이 없을 때는 지금의 그 모습까지도 주 

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더 망가지지 않음을 감사하고， 다시 힘 
을 얻게 하는창양이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고백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것은 
바로 감사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정말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이다 그러 
면주님 앞에서 아무말없이 그냥울고 

웃는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괴로 
워하는 혹은 기뻐하는 우리 대학부 지 
체들 .. 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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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 되자 준비찬송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심방 
1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나누기 시작했다 주로 환 

자들과 이사한 사람들， 타구역으로 파견한 구역식구들 
에 대해 나눴다. 그리고 심방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 
다. 특히， 멀리 이사가 참석을 못하게 될 이유주 성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아쉬움을 나눴다. 기도 후엔 앞 
으로 어 떻게 하면 이유주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할지 의논했다. 이제 구역을 떠나게 될 한 

• •• 섭j흩필맡앙훌싸써~ 

우더뤘렌 지얀혀홈씌 

4’원한 -'-1=,' 

여름수련회를 막 끝내고 집에 돌아와 더위를 식히 
고 있을 때였다. 한통의 전화가 부산으로부터 왔 

다. “저 김옥연입니다. 연락하기 힘드네요 다른게 아 
니고 서울에 계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요 김옥연씨는 내과병동 무균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였다. 평상시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이 발 
병하여 병원에 왔는데 폼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받 
을 수가 없어서 수치가 오를 때까지 무균실에 입원해 
있었다. 자기몸을 가누기 조차 힘든 상태로 투병생활 
을 하던 중 우리 순천향 병원 전도팀을 만나 복음을 듣 
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 
는 날에도 남편을 통해 기도받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 
왔으며 목사님의 심방을 받은 그녀는 유언 비슷하게 
자기가 죽으면 목사님께 부탁한다는 말까지도 서슴없 
이 건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영접 
하던지. 되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신앙인으로서의 

내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부산집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내려가기 
전 교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몽 
에 열이 있어 외출을 만류하는 의사들을 뒤로 한채 딸 
에게 몸을 겨우 의지하여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옴을 느낄 수 있었다. 3개월을 병원에서 죽으로만 
지냈던 그녀는 우리와 갈비탕 한그릇을 맛있게 비우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런 그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더욱 감사한 것은 집에 

서 통원치료하고 있으며 건강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 
어 너무 기쁘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 부와 즐거웅을 마음껏 누렸을 볍한 그런 모습이 
었다. 그러나 그런 삶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 

녀가 이제 고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 

니다. 
(순천향병원전도텀) 

주낀흥헌 

간흥과 나눔 (교구이야기) 

구역장 : 박송금 권사 / 인도 : 이 :경옥 집사 

생명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아 
름다웠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 
장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 여러말 

로 서로 위로하라’ 구역원들은 곧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 서로 위로할 만 
한 삶을 나눴다. 구역원들의 서로 위 
로하는 모습은 가족이라 착각할 만큼 
이나 진실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행해 
졌다. 특히 인도자의 말씀 후에 박송 
금 권사님의 간증은 큰 은혜가 되었 
다. 젊은 시절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됐 
던사연과재림의소망을 갖게된후 
서로 위로했던 은혜의 순간들! 지금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바램과 

구역원들을향한사랑고백. 끝을맺은 
찬송은 더욱 힘갔다. 오손도손 마치 
가족같은 분위기와 구역원 전체가 심 

방에 힘쓰는 모습이 기억에 남은 구역 
이었다 기자가 볼땐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구역이었 
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욕심이 구역 기도제목에 

구역활성화를 올리고 기도했다. 특히 인도자 한 명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 전체가 참여하 
는구역모임이어서 더 사랑이 느껴졌다.13교구 3지역 
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한다. 

(권요셉기자) 

. 1 1념빼삐pja~.."t' .. 

구역예때가는킬 

새댁은 구역장님으로부터 몇번의 전화를 받고서야 

금요일 아침을 믿t속했다 
“댁에서 마을버스 타고 경복 아파트 맞은 편 정거장 

에서 내리세요， 그곳에서 만납시다 

초가을의 아직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만남의 장소 
로향했다. 
키가 큰 중년 여성의 힘찬 발걸음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 
“。 。자매님이시죠? 저예요， 전화드렸던 구역장， 집 

사 。。。이예요 

“네에 .. 안녕하세요7’ 

“이쪽으로갑시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아니 , 담이 엄마， 담이 아니야! 담이 잘 있었어7’ 

“담이 집사님께 인사해야지 

내입의잔송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찬양합셔다 

김 정 운 (집사， 4교구) 

저1597호 

청지기영성제미나에 
모든 교구의 일꾼들을 초대하며 

송 환 창 (장로， 교육훈련연구원 부원장) 

변함없이 충현교회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소망과 기대속에 맞이한 2000년도 벌써 4분의 3을 
영원한 과거로 흘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 
히 흔돈 속을 방황하는 안타까운 생활을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회는 개점휴업한 채， 정치가 
는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태풍과 폭우는 계 
속되고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의 파탄 속에 민생은 
간데 없으며 의약분업의 여진은 계층간의 적대감정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47년의 
연륜과 전통에만 안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귀를 귀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사 
55:3). 
매일， 매시그리고주일마다찾는하나님이지만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10월 11일부터 3일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위트머 

교수를 강사로 하는 영성세미나가 바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고 간구를 이루어주는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소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 
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 55:6)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부릅시 
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충현교회가 살고 우 
리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1" 

구역장님은 엄마와아이에게 새댁을소개하시며 인 
사를나누게하신다. 

네 명의 일행은 나란이 걸으며 구역예배를 드릴 가 

정으로향한다. 얼마가지 않아， 
“아이들이 일찍 커버려서 대학생이고 군대가고 나 

니 .. . 애들 엎었던 퉁짝이 허전해. 담이야 집사님이 엎 
자” 

“집사님 힘드셔서 안돼요， 참” 
“아냐， 퉁에 애들 좀 업고 싶어 옳지 ， 담이” 

아이는 집사님의 동에 폴짝 뛰어 올랐다. 집사님은 
더 기운이 난 듯 매고 있던 가방을 엄마에게 넘기고 씩 
씩하게 걸어가신다. 그러면서도 엄마와 새 식구에게 

계속해서 관심어린 말을 건네신다 

일주일 한번， 어른들의 무심한 습관으로 드려지는 

구역예배를 상상했던 새댁은 이 짧은 통행길에서 늘 
신선하고 새로울 금요일 아침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하나님께감사기도를드렸다 엄혜원 기재 

r ~ ..-

뾰족한 돌덩이와 같은 저였습니다. 교회라는 향기로운 곳에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찬송도 알수가 없었습니 
다. 많은 시간동안 먼지 묻은 성경 , 찬송을 들고 다녔는데 하나 
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저에게 찬송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제 부족한부분을 펼쳐보이시며 깨끗이 닦아주시고싸매주시며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를유리관속에 
넣고 훤히 보시는 것 같은 그분 앞에 엎드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눈에 뿌 
연 안개를 걷어주시고 새로운 피조세계를 보여주시며 천지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홀로 찬송받으실 분이시며 멋있는 지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내 구원의 잔을 들고 기뿔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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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반청구톨C셰께l 

녀희들 요좀 하늘 봤니/ 파란색이 후척 곱고 

깨끗하고 푸르르지/ 선생님도 녀우 C끼뼈서 한 

참올 t:I다봤단다， 이 I다란 하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선자 녀희틀온 철 알고 댔겠지/ 그èH， 우 

리 하나님01셔， 얼마나멋지니/ 

C빼들Of! 너희들도 학교까면서 천구들과 불다 

7f도 까끔씩 하나님의 솜씨를 불 수 댔는 아이 

들로 자라7f길 바란다， 

지난주I 너희들이 다루는 모숍올 보면서 선생 

님마융이 Of댔단다， 

하나님꺼l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g 

Of들이신 C찌수닝올 01 세상에보내주셨α， 그 

리고 Cψ수님온 우리의 조l를 위해 십자7f에 못 

봐야셨어， 그렇꺼1 Jf. 21를 사랑하시는 하나닙 

꺼/서 너희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면I Of마 

무척이나 슬퍼하었올 꺼0/=， 

C찌들Of! 하나닝01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강01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갑싸주고 아껴준다면 

하나닝깨서 얼마나 종아하실까/ 우리는 퀴한 

하나님의 자녀틀01잖아， 그렇자/ 선생닝도 너 

희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알게 우리/ 더욱 사랑 

하며 하나닝01 71뼈하시는 자녁까 도l자l 

주닝g 이룸으로 사랑안다 c깨를Of-! 

유년부 1 학년 2과 4반 

강^'명 선생님으로부터 

여l수님의석탁 

윤숙자(소년부교사) 

..:;J 음 만난 아이들은 조용하고 진지하게 성경공부 
/" I 를 끝냈고 우리의 1년은 순조로울 것 같았다. 난 
너무 좋은 아이들과 공부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 
다. 신출내기 선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 
게 너무 귀한 아이들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러나 조 
용하던 아이들은 한 주 두 주 지나며 나와의 친밀도를 
딴 짓과 장난으로 표시했고 나의 목소리는 거기에 비 
례하여 커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면 행동을 자제하며 말씀을 듣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기특한지. 

철없어 보이던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죽음에 대해 얘기하자 진지해졌다 죽은 생명체 
가 다시 시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해 보이는가? 묻자 

불가능해보인다고 고백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 
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 하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얘기하자 똘망 똘망한 눈으로 도전 받 
으며 하나님의 섭리를받아들이는모습을보며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인하여 그 구 

원에 감사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온전한 예배를 드 
리는 일이라고 하자 자주 늦던 친구가 졸린 눈으로라 
도 제 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며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 
마나 예쁘던지. 전도한 친구와 학교에서 싸워서 같이 

교회 가자는 말하기 싫다고 하다가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이니 먼저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예쁜 눈을 촉촉히 적시며 웃는 

친구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지. 딴 짓 하는 친구 
에게 공부하게 조용히 하라며 싸울 뻔했던 친구의 열 
심 (물론 늦게 끝날까봐 염려한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 
만 ... ). 교통편 때문에 한학기가지나서 이제야나오 
게 된 친구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며 사도들의 사 
역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것은 사도들 속에 웅직 
이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며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춘천소년원 신촌중학교를 다녀와서 

홍경 화(중퉁3부) 

참많이두려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까지도 갈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같이 가지 못하고 저혼자 4박5일동안 외딴곳에서 지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것 
보다도 4박5일의 빡빡하고 힘든 일정과 춘천의 찌는 듯한 더위를 알기에 더 망설였는 
지도모릅니다 결국박양덕 전도사님의 전화를받고서야짐을싸들고교회로갔습니 
다. 

참힘들었습니다. 
쩨는 듯한 날씨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시간에는 못하는 반 

주도 해야 했으며 간식도 나눠서 각방에 넣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폼이 많이 힘들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고 다른 선생님들이 일을 시킬 때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예배시간이었습니다 냉방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예배를 들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주로 
들어가 있던 생활관은 나은 편입니다. 형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시 기다리며 생 
활하는 가위닥방은 찬양대 연습실의 반정도밖에 되지 않은 좁은 곳에서 50명이 쪼그 
리고 들어앉아 몇대의 선풍기로 땀을 식혀야 했으니 말입니다. 상상이 안가시죠? 하지 
만 그곳에 있는 오빠들은 불평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문득 중등3부 예배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여름에는 추울 정도로 냉방시설이 잘되어 있 
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만 동}는 모습들. 그곳에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 
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조차 감사할 줄 모르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제 모습이 너무 추해보였기 때문입니다. 

신촌중학교를 다녀와서 많은 것들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3부 여러분， 
한번쯤은 이좋은 환경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예배를드리는그누군가가있다는사실을생각하면서 말입니다. 

* ._ • • 강， •• ' 
;. 깐웰" 7\\ 연뜻스쳐7판한순간의잊혀지지않는감동올붙잡는다 

←~~~ ' 1 /' 
;앙ι j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 

을 바라보기 좋은 날들이 다가 

오며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리워 
하는 자기자신에게 시달린다. 그리움! 그 

알 수 없는 그리움의 실체를 짝이 없는 

사람들은 막연한 남녀간의 사랑이 그 그 

리움을 채워줄 것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 
며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으로 때론 그리웅이 주는 고독과 외로 

움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자 사람의 온기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예전의 가을은 나에게도 예 
외가 아니어서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시린 바람이 서 
려오곤했다 
그런 가을이 또 다가왔는데 우연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자리를 마다하고 

낙향하면서 남겼다는 ‘그레고리’ 의 설교를 읽게 되었다 “이 큰 노고로부터 제 

게 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는 사막을， 시골의 삶을， 제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분만을 나는 기쁘게 하여야 하고， 나의 단순한 삶을 통하여 그분을 기쁘게 하 
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교회여 고별을 전합니다 그는 고독이 아닌”고독 

을 사랑했다. 그가 이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떠나간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 
을 위해서 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성삼위 일체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 그 기쁨만이 그를 홉족히 채워주는 영의 양식이 
었다. 나의 그리움의 영원한 대상은 주님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 ! 이제 나는 서늘한 공기가 스미는 새벽에 일어나 그분과의 진정한 교 
제시간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나의 그리움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인 주님을 
진심으로모시고자한다. 

l~l멘.~쇄~IW센l 

예수님의 천상사역임을 설명하자 얼마나 진지하게 받 
아들이는지 ... 처음 시작할 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임 
감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양의 목자되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뿐 아니라 나에게도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분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셨다. 

때를 따라 말씀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할 기회를 갖게 하시고 아이들의 조금씩 변화되는 모 
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는 모두가 
되기를기도한다. 

울보콰냐낸 

이 다 솔 (소년부 소망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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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도우신다 
이유는직장때문에 
그래도울보는아니다 

내친구들도운다 
이유는싸워서，아파서 

하지만울보는아니다 

모두가 울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유없이울지는않는다 

이유가많아서운다 

하지만하나님은 
한가지이유로 매일 우신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 

그리움 

(엄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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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 새가족 

앓림 2 인수집사회 회요새벽기도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4 루디아 1 5지회 월례회 
일시 ‘ 10일(화) 새벽기도회후 징소 교육관 407호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1 저 15차 학습 세례식 8LH 장소 교육관 109호 9 한나 6지회월례회 장소 영아부실 

제5차 학습 세혀1식이 22일에 3 기획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5 루디아 16지회월례회 
있습니다 학습， 세례 ， 유아세 일시 오늘 15:00 ，장소 제2교육관 4충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헤， 입교， 개종을 원하는 성도들 ‘ 징소 선교관 302호 10 효배 7지회월례회 ，징소 교구모임장소 

께서는 교구 담당교역자틀에게 4 감사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잎액 26， 0테이 2지회 월례회 
신갱하시기바랍니다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307호 일시 14일(토) 12:00 

2 방송실 흔띨 자막통역 봉사자 장소 교육관 200.호 11 효나 9지회월례회 징소;선정능 

(잔g뼈l배구힘 5 진도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7 0떼이 15지회월례회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일시 오늘 15:30 장소 복지관지하2충 일시:오늘12:10 
봉사힐 한글자악홍역 봉사자를 징소 전도위원회실 12 효배 10);1회 월례회 징소 영아부실 

모집합니다 6，경질전도회월례회 ‘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자격 충현교회세례교인 ，일시 오늘 15:00 ‘장소 아엔흥 
문의 552용200(교환 224), 장소 매추라기흘 13 효배 11지회 월예회 곁혼 ’62-4872 7 학원전도회월례회 일시‘오늘교구모잉후 

3 는ILj 전도부 영성 훈련 ‘ 일시 오늘 12:20 징소;베다니훌 1 이증굉 군(김순애 권사의 아들， 
일시 :10일(화) 1 9:0。 징소; 본당지하110호 14 효벼 12지회 월례회 11교구)과 이정인 양(이정화 경 
장소 ;베다니훌 8, 권사 제2지회 월례회 일^I: 오늘교구E임후 찰대 경목， 정옥양 사모의 딸) / 

1 8A1 식~~에서식시 일시 11웬수) 수요1부예배후 ‘ Eh소 ’ 캘빈흘 10일(화) 1 3:00갈릴리훌 
대상 ‘ 교구바울， 베드로， 징소 영아부실 15, t lLf 1 5A I '회 월례회 2 김영훈 군(김재순 성도， 서화자 

요한，한나， 에스더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권사의 아들， 8교구)과 이지연 
루디아， 마리아 지회장 ‘징소‘ 영아부실 앙(이옥재 생도， 정금연 집사의 

4 1교구0뼈여배및 납니전도회 16, t lLf 16지회 월례회 딸， 12교구) / 1 2일(옥) 13:00 갈 
태신자전도초칭진지 일시 오늘교구모뺨 링라훌 
일시 21일(토)00.:30 1 바울 6지회 월례회 징소 ‘교구모임장소 3 이태혁 군(01봉철 집사， 문송자 
징소 양재시민공원 일시 :오늘교구모뺨 17 한니 17지회 월례회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서정순 

우천시제2교육관 장소 :제2교육관 4충 일^I: 오늘교구모암후 앙(서상암 씨， 김부자 씨의 딸， 
52교구 0뼈여배 2 바울 10지회 월례회 ， 장소 교구모암장소 19교구) / 13일(금) 13:00 갈딸 
일시 : 14일(토) 12:00 일^I: 15'일따쁨엘)교구오염후 18 에스더 4지회 월혜회 리훌 
장소 ’선정능 장소 교구모임장소 일시 ’ 10일(화) 11:00 4 김정현 군(김천수 씨， 임기순 성 

6， 2교구총력진도집회 3 바울 12지회월례회 장소 영아부실 도의 아들， 19교귀과 박혜경 앙 
일시 21일(토) 17:00 일시 :15'일다쁨일)교구E임후 19 에스더에회월레회 (박철구 안수집사， 공정자 집사 

징소‘에다니흘 장소 . 교육관뼈호 일시 : 9일(월) 10:30 의 딸， 12교구) / 14일(토)1 3:00 
76교구전도잔치 4 베드로 1지회월례회 징소 6교구 영성훈련출발장소 갈릴리훌 
일시 14일(토) 17:00 일시 :[펠때)19ll m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5‘ 이덕용 군(이창권 씨， 임도화 씨 
장소 갈릴리흘 징소 : 교육관 109.호(부부동반) 일시 15'일댐주앨교구모임후 의 아들)과 김접숙 앙(최순균 성 

87.교구 0뼈및초칭잔치 5 베드로 2지회월례회 ·징소 칼빈홍 도의 딸， 7교구)/14일(토) 15:00 
일시 14일(토) 12:00 일시 ‘ J4앨퇴교휴벼빼샘식후 21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강동구민회관 

징소 고덕동제3그린 공웬 징소 : 선갱능 일시 ‘ 1 5일(다음주일) 15:00 
6 효나 1지회월례회 장소 교구모임장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2 루디아 2지회월례회 주소변경 

모임 징소’교육관 205호 일시 16일(월) 11:00 
7 효배 2지회월례회 장소 칼빈흘 1 조증민 집사， 채명혜 집사 

1 징로월요새t쩍기도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3 루디아 9지회 월례회 강홍구 상일동 고덕 주공 
일시 :9얼(월)새벽기도회후 징소 교육관 3 14호 , 일시 10일(화) 11:00 뼈동 103호 짧'44Hí289 

징소: 교육관 109호 8 효벼 4지회월례회 자。~“ 호 。%’느 

--- ‘ ..... ... .. .. ‘ ............................. ........ ............ ‘ ........ ......... . ‘ .......................... ‘ ............ ‘--‘ ........... ... ... ... .............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서。 며 。 교구 ，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856 이성수 12 에바다부 김영일(9) 866 신현구 19 청년2부 
857 배윤경 19 청년1부 867 김경숙 19 청년1부 공묘순(14) 

858 최수연 19 대학부 868 박유미 19 청년1부 
859 김은영 19 대학부 869 신현구 19 」τ1τ t:r「H-

860 고기훈 12 청년2부 870 정선이 14 루디야 
861 김기훈 19 청년2부 871 나기태 7 청년1부 김춘식 (6) 

862 안정희 19 청년2부 872 김수진 2 청년l부 진양식(2) 

863 김정수 19 베드로 양영숙(17) 873 채종대 8 청년2부 
864 조주현 19 ;bζ ] r5: -tj「 874 긴U수U무 8 루디아 김애자(1) 
865 채수권 19 청년1부 

g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댄홉홀111-

충현복지관 
궐트교실초급반모집 

에바다부 

12주년기냄 

수화천양발훨l 시간 매주수요일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지 

하심으로풍성한 열oH를 맺는 영적인 자도자 

가되게해l고， 언제나복음의 진리를선포하 

는정결한통로로사용허여주소서. 

a김창인원로목사의 남은생애가더욱더복 

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해l고1모든교역X까 

영흔에 대한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 

유하게히소서 

a장훨1인수집샤권사와집사빛모든ξ벌 

자가 진리를확신하며， 예수그리스도의 거룩 

한군사로자산을6따닝 앞에 드리기를 힘쓰 

게히소서. 

밍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인어써 하나님 

의 말춤11 매0교성령의통치를받으며，주어 

진해목표를성취하는생명력 았는교회가되 

게히소서 

딩모든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주어진본분 

을띠라여까그리스도앤l서 서로격핸}고 

함께 일해감으로때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 

께지어져7께히소서. 

딩충현에 속한모든 영흔들이 예수그리스도 

를구주로고밴}고그들의 샘l 있어서 그리 

스도어떼 첫 자라를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승띨살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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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분·틀 ]

. 우|임목사 김성관 

l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전형준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철수 김통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 교육목사 정준희 
l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l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정은회 

O씹트 싶|낭 수 딘 

• 찬양감독 강임구 l 강도사 한숭일 
· 여전도사 
정연희 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통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얘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 교정전도사 박양덕 

땐판꾀 
구분 시간 징소 

오전7:00 본당 
11 오전~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 :00 본당 

(수#에뼈￥시용역빼) 
W 오후 u)이썩어용J애역예매 본당 
V 오후 ~OO 본당 

(젊은0비E리는빼) 

8IjJISaIili 9:ooa,m 길링려휠GaJæe f빼 

전양예뼈 오후 3이 본당 
수요예빼 l오전 11:00 rr 오후 7:00 본당 

금 요집회 오후7:00 본당 
새벅기도회 오전 5:00 본당 

9:30-11:30 
수강인원 ‘ 6명(신최순 마깅) 

이용료 ‘ 30 ，αm원(3개월) 

마강일 :10월 1 0일 

문의 564-4885 
(내선3번 지역사회재활팀) 

‘윤째섭’ 성도를 소재합니다 l 시무장로 
주일이면 생후 197H월된 아기를 탁아부에 맡 김의철 5:서'-'그'- 김은호 노광헌 
겨 놓고 주일 대예배와 새가족부 집회를 참여 선교위원장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딩회서기 

하는 형제는 초둥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그리 확산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탁이부잉 재3교얽{원장 신교위원 재2교뽑원장 

대학시절 친구의 전도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엄펼성 장모용 오정헌 이 훈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위한 결정적인 결단에는 
징번3부징 새가족부징 예배위원징 진앙위원장 

남선우 서통석 정운석 김영길 
직장 상사이신 김천채 장로님의 적극적인 권면 재1교육위원징 딩회부서기 지 8교구징 제 16교구장 
과 전도， 새가족부 담당교사의 관심어린 전화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아직 믿지 i드。1닝-자。 O멘친앙대징 유아부징 징언1부장 
않는 아내와 믿음으로 하나되기를 기도하고 있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으며， 형제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몸에 밴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기에 열심히 휠렐루O땐뿜|징 g밴2부징 깅A써원정 행징위원징 

데리고나옵니다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전도위원장 재정위원징 X뻐교구징 기획위원장 

이하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재17교구징 재13，교구징 재6교구징 쩨3교구징 

‘김영희’ 성도를 소재합니다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남편되시는 김대환 성도가 먼저 예수님을 재정위원 재7교구징 고등부 장 기브리옐친S때장 

영접하고 새가족부 과정을 수료한 후 아내를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인도하였습니다. 김영희 성도님은 중국에 계 제11교구징 재1 5교구징 빼}디부징 재9교구징 

실 때 숙모님의 전도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예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잉O뉴앨진뼈징 중등1부장 제4교구정 영어교육부징 

수님에 대해 잘 몰랐었으나 이제 교회 나오고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자매 중등2부징 선교위원 대학부장 신혼7엠부징 

님은 말씀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갖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고 있어서 빠른 영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중등3부징 칭년1부징 소년부장 유년부징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김구형 최성현 
T。T이꺼T닙Xd‘ 

충현어린이집 교사모집 
1 자격 

4년제(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O홈학) 또는 관련학과 전공하신 분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시분 / 여지 세려|교인 
2 제출 서류 - 지필이력서， 지격증 사본 
3 문의 -554-7054,011-268-7054 

’ 체육교샤로 자원봉사하질 분은 연락 바랍내다 

샤무국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모집합니다 

1 근무직및자격 
@사무직- 25세 미만의 여자세례교인， 

30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 
@ 영양사 - 40세 미만의 여자 세헤교인으로 

영양사 자격중 소지자로 유경험자 
@ 전산직 - 35세 전후의 세례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년간 업무경험자 
정보처리기사자격중소지자 

@경비직 - 50세 전후의 남자세례교인으로 
신체 건강하고 친절성 있는 분 

@ 영선직 연령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수선하는데 
관심과재능이 있으신분 

@기사직 - 50세 전후의 남자세례교인으로 
운전 l종연허소지자 

@ 식당근우직 - 40세 전후의 여자 세례교인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포함) @주민퉁록퉁본 
@ 자격중 사본@자기소개서 
@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서류는채용후제출 
3 서류제출처 및문의 
충현교회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풍 552-8200 교환 402번) 


